
규중칠우쟁론기(閨中七友爭論記)
※ <규중칠우쟁론기(작자 미상)> 기본내용 파악
⇒ <규중칠우쟁론기>는 한글 수필의 하나로서 척 부인(자), 교두 각시(가위), 
세요 각시(바늘), 청홍흑백 각시(실), 인화 부인(인두), 울 낭자(다리미), 감토 
할미(골무)로 의인화된 바느질 도구를 규중 여자의 일곱 벗으로 등장시켜, 자
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사리에 따라 순응하며 성실
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. 즉 이 글은 직분에 따라 성실한 삶을 추구
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. 
 이 작품의 묘미는 바늘, 자, 가위 등의 바느질 도구들을 그 생김새와 쓰임새
에 따라 각시, 부인, 낭자 등 구체적 인물로 의인화함으로써 각각의 성격을 생
동감 있게 표현한 데에 있다. 그리고 의인화된 일곱 인물이 서로 공을 다투는 
부분과 원망과 하소연하는 부분이 뚜렷이 대조되는 구성 방식 속에, 이해관계
에 따라 변하는 인간 심리나 세태 등이 섬세하게 함축되어 있다. 
이렇듯 이 작품은 가전체의 전통을 이으면서 극적 구성과 섬세한 표현으로 묘
미를 살리고 있다. 
 한편, 이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자면, 규중 칠우는 공을 다투거
나 원망을 토로할 때는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펴고 있다. 이 규중 칠우를 규방 
여성들의 의인화로 본다면 이는 가부장제적 질서 속에 갇혀 있었던 여성들의 
세계에서도 자신의 주어진 역할만큼 그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새로운 인
식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※ 작품의 줄거리
 규방의 부인이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자(척 부인), 바늘(세요 각시), 가위(교
두 각시), 실(청홍흑백 각시), 골무(감토할미), 인두(인화 부인), 다리미(울 낭자)
의 규중 칠우가 제각기 자신의 공이 크다며 다투다가 규방 부인의 책망을 듣
는다. 그러자 이번에는 번갈아 그 부인의 야속하고 인정 없음을 성토(聲討-여
럿이 모여 어떤 잘못을 소리 높여 비판하고 규탄함)하다가 규방 부인에게 또 
야단을 맞는데, 감토 할미가 죄를 빌어 무사하게 된다. 

※ 인물, 사건, 배경

인물
(규중칠우의 

명칭)

생김새

교두
각시

가위 머리가 갈라진 모양을 따서 붙임

세요
각시

바늘 바늘의 가는 모양을 따서 붙임 

감토
할미

골무
감투의 생김새가 골무와 유사하다는 데
에서 착안해 붙임

색깔
청홍
흑백
각시

실 실의 갖가지 색깔을 따서 붙임

한자

척 부인 자 ‘자’를 의미하는 한자 尺(척)을 따서 붙임

울 낭자 다리미

울은 원래의 울(複: 다리 울)을 변형시
켜 쓴 것으로 보임. 혹은 ‘울’은 ‘울다’
의 어간과 같으므로 다리미에서 수증기
가 올라오는 모습을 연상하여 붙인 것
이라는 이설(異說)이 있음

쓰임새
인화
낭자

인두 쓰임새에 따라 붙임(引火)

사건

규중 칠우가 각자 자기 공을 자랑하는 내용에서 인간에 대한 
원망을 말하는 내용으로 전환하게 해 주는 것은 규중 부인의 
말과 잠이다. 규중 부인은 칠우의 공은 사람이 쓰기에 달렸다
면서 잠을 자기에 규중 칠우는 규중 부인을 자유롭게 원망할 
수 있었다. 그런데 규중 부인은 잠을 자면서도 모든 이야기를 
다 들은 것으로 되어 있다. 이는 개연성(蓋然性-그럴 듯함)이 
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내용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 필요한 
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. 
규중 칠우에 대한 소개
규중 칠우의 자기 공치사(功致辭-남을 위하여 애쓴 것을 
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함)
규중 칠우의 인간에 대한 원망
감투 할미의 사죄와 규중 부인의 치사



배경 

고려 
후기

✔ 술, 돈, 대나무, 지팡이 등과 같은 사물을 의인화함
✔ 사람의 일생을 다룬 전의 형식을 취함
✔ 계세징인의 목적을 띰

조선
초기

✔ 인간의 심성을 의인화함
✔ 인간 마음의 갈등을 충신과 간신의 다툼으로 설정

하고 이들의 평정 과정을 내용으로 함
조선
후기

✔ <규중칠우쟁론기>와 <조침문>과 같이 규방의 사물
들을 의인화시킨 작품이 나옴

※ 본문 해설





※ 꿀팁 핵심 포커스!
✔ 규중 칠우 ⇒ 상호간 다툼(공치사) ➜ 부인 원망 불평
               (풍자대상-경쟁관계)    (비판주체-동료관계)

✔ 수필임에도 3인칭 관찰자 시점 사용(사물을 의인화하여 풍자)
  ⇒ 가전체와 비슷

✔ 감토할미(골무) 보는 시선  긍정적 ⇒ 중재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적 ⇒ 교언영색(巧言令色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

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.

✔ 주제  ① 타인을 헐뜯으며 공치사 세태 비판
         ② 역할에 따라 직분에 따라 성실한 삶 보여야 함
         ③ 공을 알아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풍자


